
<마당을 나온 암탉>

            등장인물 : 닭(잎싹) , 오리(나그네) , 마당의 암탉 , 족제비 , 개 , 주인, (나오자 마자 죽은)오리

#1 

(양계장-마당)

잎싹:(독백) 알을 품어 봤으면...

주인“ 아니 이 닭이 어디가 아픈가? 병이라도 걸린거 아냐? 폐계야 그만 닭장에서 꺼내야 겠는걸

(주인. 잎싹을 꺼내어 죽은 닭이 쌓인 구덩이에 버림)

잎싹: (힘없이 환호한다) 드디어 닭장에서 나왔구나!!! 이제 알을 품을수 있을꺼야!

나그네: 빨리나와! 족제비가 널 노리고 있어!!

(족제비 뒤에서 노려보고 잎싹과 나그네 도망친다)

잎싹: 이제 어디로 가지??

나그네: 글쎄...

잎싹: 헛간으로 가면 안될까?

나그네:(망설이다) 안 될건 없지

#2

개:(으르렁 대며) 아무나 들여 보낼순 없어!!

나그네: 그냥 우리를 들여보내줘! 암탉은 구덩이에서 살아왔어!

개:(으르렁 댄다) 내일 아침 까지야!

(헛간으로 들어간다)

암탉: 이제 곧 알을 품을거야! 병아리를 잘 까려면 어떤 일도 있어선 안된다고.

잎싹:(독백) 참 예쁘구나 게다가 알을 품을 거라고? 참 좋겠구나.. 나도 마당을 나왔의 알을 품을꺼야!

암탉: 해가뜨면 나가.

잎싹: 난 돌아가기 싫어. 마당에서 살래

암탉: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!!!

(주인 들어온다)

주인: 용케 살았군. 닭장에 다시 넣을까? 아니...그냥 죽이지 뭐..

(주인 나간다)

암탉: 나가! 아무짝에도 쓸모 없 는게 여기서 뭐해?

잎싹: 나도 알을 품고 싶어 나도 마당에서 살 꺼야!

암탉: 폐계주제에 알이라고? 흥! 나가!!

잎싹:(침울) 그럴리 없어 난 꼭 알을 품을꺼야!!

(암탉[부리로]쫀다)

잎싹: 아야~ 하지마..

(잎싹 텃 밭을 나간다.)

#3

(텃밭에서 돌아다니다가)

잎싹:(걱정스런 말투로) 벌써 해가 지잖아? 위험해!

    (주변을 돌아보며) 위험해. 안전한 곳으로 가야해 족제비가 나올것만 같아.

(잎싹, 종종 걸음으로 마당으로 간다.)

개: (으르렁 대며) 왜 다시 온거야? 오늘은 어림없어 아무도 네 편을 들지 않을걸.

(위협적으로 잎싹의 주위를 돌며) 나그네는 경고를 받았어, 네 편은 없어

잎싹: 제발 날 마당으로 들여 보내줘

개: 게다가 암탉이 알을 품을때가 되었어 나에겐 소동을 막을 책임이 있어 (물려고 하며)

얼신대지도 마!!

잎싹:(수그러 들며) 잘 곳이 없어! 여기가 아니면 나도 마당의 암탉처럼 마당에서 살고 싶어

개: 흥 어리석은 닭이군, 넌 암탉이지만 넌 달라 모르는거야? 난 문지기일, 수탉은 새벽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넌 본래 닭장에서 알을 낳게 되있어, 그게 바로 규칙이야!!

잎싹: 그 규칙이 싫을수도 있잖아.

개: 쓸데 없는 소리 , 꺼져 폐계주제에.

(잎싹, 기가 죽어서 마당을 나온다.)

잎싹: 어떻게 하지?

(‘꽤애액’소리가 나고 피를 묻인 족제비가 나온다)

잎싹:(조용히) 날 피해가 제발...

잎싹: 휴-우 아까 비명은 누구의 비명소리 였을까?

(잎싹 족제비가 나온곳으로 가본다.)

헛소리였나? 잘못 들었나봐

(뭐가를 발견한다)세상에!! 저게 뭐지? 알이잖아! 이쁘기도 해라.(안절부절 하며)누구의 것일까?

이럴땐 어쩌지??

(주위를 둘러보다) 어미가 올때까지만,...그때까지만....

(잎싹 알을 품는다.)

#4 

바람소리가 심하게 불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오는 소리.... 족제비가 눈을 번뜩이며 나타난다.

족제비: 여기 어디쯤 알을 낳았을껀데..흠흠..오랫만에 오리로 포식하고.. 정말 좋은걸 (가식적으로 웃는다. 두리번 거린다.)

잎싹: 조용히 지나가라..제발

(그때 갑자기 나그네가 나타나 족제비의 주위를 끈다.)

나그네: 야! 이 족제비 놈아 깝치지 말고 썩 꺼져!!

족제비: 빨리 알을 내놓으시지, 아니..너부터 먹을까?

나그네: 내가 너따위에게 잡힐쏘냐?

(나그네와 족제비 서로 치고 받는다)

잎싹: 힘내! 나그네!!

(나그네의 목을  족제비가 문다)

나그네 : 꽤애액!

족제비 : 오늘은 이것으로 물러나지만 다음에는 너야.. 으흐흣

(족제비 사라진다.)

잎싹: 미안해 나그네, 나 때문에... 절대로 널 잊지 않을꺼야.. 친구야...

(족제비가 올까봐 떤다) 그나저나 족제비가 다시 올까?

#5 

(비가개인다)

(잎싹 졸다가 깬다. 알이 움직인다.)

잎싹: 오, 세상에 (멍하니 본다)]

(아기가 나온다)

잎싹: 아가야 너였구나! (감싸 않는다.) 이제 엄마가 널 키워줄께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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